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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마 현황(늦어진 원인)과 전망

- 베링해 부근 상공(약 5km)에 발달한 기압능
※ 한반도 부근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분포 → 장마전선 북상 저지

- 7월 초, 장마전선 북상하며 본격 장마 시작할 듯
※ 6월 26~27일, 제주도, 남해안 장마전선 영향 비

최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와 장마전선 위치

[ 장마 현황 ]

□ 현재(19일 15시) 장마전선은 동중국해상에서 일본 남쪽해상까

지 동서로 위치(북위 30도 부근)하면서 남하와 북상을 반복하

며, 일본 남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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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 역
2018년 평년(1981~2010년)

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
기간
(일)

평균 강수량(mm)

(최소~최대)

중부지방 6.26. 7.11. 6.24.~25. 7.24.~25. 32 366.4 (103~785)

남부지방 6.26. 7.9. 6.23. 7.23.~24. 32 348.6 (73~653)

제주도 6.19. 7.9. 6.19.~20. 7.20.~21. 32 398.6 (102~1,167)

< 장마 평년값과 작년(2018년) 장마 시종일 >

[ 늦은 장마 원인 ]

< 최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(좌) / 해빙 면적 분포도(우) >

□ 6월 초반부터 최근까지 베링해 부근 상층(약 5km 상공)에 기압

능이 발달하고, 우리나라 부근에는 상층 기압골이 위치하였습니다.

이로 인해,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

되어 장마전선의 북상이 저지되었습니다(그림 좌).

○ 베링해 부근 상층 기압능이 발달한 원인은 이 지역의 해빙면적이 

평년 보다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(그림 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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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장마 전망 ]

□ 이후, 베링해 부근에 위치한 기압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공기의

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원활해지겠고, 우리나라로 유입되던 차고

건조한 공기가 약해지면서 남쪽에 위치하던 장마전선이 서서히

북상하겠습니다.

□ 또한 다음 주 중반(26~27일), 중국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

남해상을 통과하면서 제주도남쪽먼바다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

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그러나,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, 장마전선은 다시 제주도

남쪽먼바다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어, 중부지방과 그 밖의 남부

지방의 장마는 7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[ 장마 변동성 ]

□ 6월 26~27일 경 예상되는 장마전선의 북상 정도는 남해상을 

통과하는 저기압의 위치와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

있는 열대저압부에 의해 매우 유동적입니다.

□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북상할 경우, 장마전선도 

함께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,

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예보를 적극 참고해주길 바랍니다.


